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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어린 주꾸미 45만 마리 방류

- 23일, 영흥도 해역 시작으로 4회 걸쳐 건강한 어린 주꾸미 방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 주꾸미 45만 마

리를 6월 23일(금) 옹진군 영흥도 해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강화군 

주문도해역, 중구 영종도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인천 기준 어업생산량이 2020년 

2만 6천 톤에서 2022년 1만여 톤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자원 회복종

이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는 지난 5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난을 부착

시켜 약 60일간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0.5cm 

이상 크기의 우량한 주꾸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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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가 1년 후 약 80g 이상으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도 꽃게, 참조기, 주꾸

미, 갑오징어, 바지락, 참담치 등을 방류해 인천 앞바다 수산자원 증

대를 도모하며, 새로운 신품종 및 양식 기술을 개발해 어업인 소득증

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붙임> 주꾸미 방류 사진


